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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●2004년도한마음전진대회를다녀와서●●

자연을호흡하며전직원이한마음되던날
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관리부이성현

지난 6월 3일 저녁부터 6월 4일 까지 2004년

도임직원한마음전진대회가치러졌다.

설비조합 임·직원 모두가 좋은 계절에 몸과

정신을단련하여조합원서비스향상을다짐하는

취지에서 매년 창립기념일 즈음에 치르고 있는

이행사는올해전북무주에서열렸다.

지점 및 부서원간의 팀워크를 다지며 하루를

보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 우리들에게 이 날은

한바탕 유쾌함을 쏟아내고 그 동안 지쳤던 일상

의삶을걷어내기에족한시간이었다. 

6월 3일 목요일 저녁, 행사장소인 전북 무주에

소재한토비스콘도로출발하는바로그순간에도

일주일의피로가몰려오며여행의설레임은찾아

보기 힘들었다. 그러나 회색빛 서울을 빠져나가

면서차창으로보이는초록의녹음에지방직원들

과 즐거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기

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했다. 이런 행복한 예감에

부응하듯 우려했던 교통체증이 없어 밤 8시 30

분이조금넘어토비스콘도에도착할수있었다. 

먼저도착해있었던지점직원들의반가운인사

와맑은공기, 바람소리에실려온풀벌레울음소

리는더없는환영의인사였다. 짐을풀자마자밖

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만끽했고, 삼삼오오

그 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로 시간이 흐를 때쯤

연회장에서 정성껏 준비해 놓은 음식과 함께

“임·직원 한마음대회”가 시작되었고, 사회자의

흥겨운 진행 속에 웃음꽃을 피우며 직원들과 하

나가될수있었다. 

특히, 팀별로 진행된 장기자랑 시간은 서로의

숨은재주에놀라며온통웃음바다였다. 비록전

국 각지에 떨어져있지만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

동료이기에 금방 흥겨운 분위기가 만들어졌고,

흥분의도가니속에그밤은짧게만느껴졌다.

다음날, 덕유산국립공원에서치러진체육대회

는 총무부의 빈틈없는 준비 속에 11개조로 나뉘

어 등산과 게임을 하면서 거친 호흡 속에 서로의

지친몸을이끌어주고피부를맞대면서직원들간

에좀더깊이이해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. 

직급과나이를떠나모두가설비조합의직원임

을 일깨워 주었으며, 단순한 등산이 아닌 게임과

같이이동하는훈련은상상외로재미와박진감이

넘쳤고 계곡의 맑은 물소리를 듣노라면 진정 자

유인이 된 듯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떨

쳐버릴수있었다.

콘도로돌아와점심식사를마치고아쉬움을뒤

로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서울로 돌아오는

길, 짧았던 1박 2일이었건만 기억에 남는 일이

왜그리도많던지…….

몸은좀피곤하지만오랜만에재미있었던기억

들은쉽게지워지지않을것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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